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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

The Impact of the Ukrain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송금영

지난 3년 10개월간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주도의 탈냉전 체제 붕괴와 러-서구 간 대립 심화는 
물론 러-북 관계 밀착 등 한반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중 첫째는 러-북 동맹 관계의 
복원이다. 푸틴 대통령은 24년 만에 2024년 6월 북한을 방문하여 러-북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신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러-북은 1961년 체결된 조-소우호협력 조약과 유사한 군사동
맹 관계를 28년 만에 복원하였다. 

북한은 신조약에 따라 2024.11월-2025.4월까지 1만 4천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하였다. 만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 러시아는 북한군 포함 7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쿠르스크(Kursk) 지역을 2025년 4월 탈환하였다. 

북한은 2023년 9월부터 수백만 발의 포탄과 미사일 등 무기를 러시아에 수출하였다. 북한은 무
기 수출과 병력 파견 대가로 러시아산 첨단 군사기술을 도입하게 되었고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확보하였다. 북한은 경제적 난국을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참전을 통해 자국 
무기의 성능 개선 등 군사력을 현대화하였다. 

둘째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었고 남-북한 분단이 보다 고착화되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하여 수십회 미사일 발사 시험 등 핵전력을 고도화하였으며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론
을 주장하면서 남-북한 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하였다. 

셋째 2008년 체결된 한-러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동결되었다. 한국이 2022년 서구의 대러 제
재조치에 참가하자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하였다. 한-러 간 항공노선이 중단되었고 
무역도 급감하였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북 간 동맹 복원과 경제협력 확대, 그리고 외교적 고립 탈피 
등 수혜국이 되었다. 러시아는 북한군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우위를 확보하였으며 러
시아와 북한은 반서구 공조 체제를 구축하였다. 러-북 군사협력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이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여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무용지물
이 되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서구 간 대립이 지속되는 한 러-북 밀착은 
계속될 것이다. 당분간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한-러 관계 복원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송금영은 동아대에서 국제정치학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외교부에 입부하여 주러시
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근무했으며, 2018년 주탄자니아 대사로 퇴임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러시아의 동북아 진
출과 한반도 정책>, <유라시아를 정복한 유목민 이야기>, <아프리카 깊이 읽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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